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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별 특성, 연구성과 및 사업화 실적 현황을 파악하여 해양수산 분야 기술사업

화 관련 정책 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해양R&D

144개 과제와 수산R&D 68개 과제, 총 212개 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연구비규모별 현황, 연구수행주체별 구분, 과

제 진행 기간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였다. 사업화 현황과 성과는 논문, 특허, 기술료 및 기술이전,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연구주체 다변화 도모,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정책

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연구수행 주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구관리 시스템의 도입, 시장 수요를 반영한 자유공

모 과제 비중 확대 그리고 실용화 목적의 성과창출 위한 투자 추진의 필요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 In this study, the characterization of projects and analysis of R&D products and commercialization per-

formances were done to serve some implications on the policy decisions related to the commercialization of R&D

in marine and fisheries sector. A total of 212 R&D projects with 144 ones for marine and 68 for fisheries per-

formed for 5 years, from 2010 to 2014, were sorted and analyzed on the respect of government budget, main performing

body, and research period. The R&D result and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were substituted to quantitative

indicators, such as the number of published papers, the number of patents, the amount of the technology royalty, the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s, and the improvement of public service, which were subjects to be analyse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uccess of national R&D program; 1) diversifying

the main performing body, 2) operating the system for sharing research infrastructures among researchers, 3) introducing

the adaptable R&D program management, 4) expending the portion of grants without detailed requests for proposal, and 5)

leaning the investigation of R&D budgets on projects focusing on the practic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Keywords: National Research & Development(국가연구개발사업), Marine Technology(해양과학기술), R&D

Performance(연구개발 성과), Technology transfer(기술이전), Technology commercialization(기술사업화).

1. 서 론

2016년은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이 본격화 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196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과학기술연구소인 한국과

학기술연구원(KIST)이 설립되었고, 1967년 과학기술 전담부처인

과학기술처가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우

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발전 및 사회적으로 파급력

이 큰 수많은 연구성과를 창출하였다(STEPI[2016]).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견인

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됨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프로그

램을 통해 R&D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Lee and Park,

2009).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2005년~2014년) 연구개발 투자 규

모 역시 연평균 11.4%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63조 7,341억원으로 연구개발 투자규모로는 세계 6

위 수준이다. 또한 2014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대비

0.14%p 증가한 4.29%로 연구개발비 증가율면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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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는 투자증가가 곧 성과라는 인식아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상당한 수준의 자금을 투자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KISTEP[2015]).

이렇듯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세계

와 경쟁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 현실을 들여다봤을 때,

연구개발투자가 성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

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연구

개발투자의 성과물 도출과 관련한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에 대

해 실증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

라 하겠다.

국가적으로도 연구개발 성과와 그것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과 기술사업화(technology commercialization)

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의 사회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중장기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공

공연구기관에도 기술이전전담조직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설치가 의무화 되었는데,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성

과인 공공기술의 이전 실적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03년 490억

원에 불과했던 기술료 수입금액이 2014년에는 1,403억원으로 2.9배

증가하였고, 기술의 이전건수도 2004년 1,076건에서 2014년 8,524

건으로 7.9배 증가하였다(Min[2015]). 이와 같은 기술이전이나 기

술사업화에 대한 강조를 통해 나타난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성과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관리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규모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성과에

대한 질적 확대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를 검증하는

연구와 논의가 각 기술분야별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최

근에는 첨단기술1) 분야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검증하면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어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해

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해양과학기술(MT: Marine Technology)

분야에서도 최근 들어 연구개발 성과의 검증과 이의 활용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1996년 8월 해양수산부 출범

과 함께 단기적 과제단위 수준에서 탈피하여 본격적인 국가연구개

발사업으로 틀을 갖추었고, 2006년 해양수산분야 연구관리전문기

관이 설립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본격화되었다.

2014년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31개 부처의 정

부연구개발비 총예산은 17조 7,358억원으로, 이중 해양수산부의 연

구개발비는 5,527억원이다. 이를 정부부처별 투자규모로 보면 미

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에 이어 5

위 수준이다(KISTEP, 2014). 그간 해양수산 R&D 투자의 주요 방

향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및 국가차원에서 미흡했던

정책적 과제 위주의 투자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투자는 연구

현장이나 시장의 기술개발 니즈(Needs) 반영이 미흡한 한계를 가

지고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 자유공모 형태의 과제 추진을 확대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시장

요구를 반영하고, 연구개발투자를 다변화하여 전반적인 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도 강

조되고 있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적인 추진 방향이며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창조경제 실

천 전략인「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하이파이브(High Five)

중점 추진과제에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해양·수산의 미래산

업화’를 설정(미래창조과학부, 2013)하고 있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2014년에 산하 연구

관리 전문기관 내에 산업화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체계적인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해 온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현황과 사업화성과를 그동안 축적된 객관적인 실적을 기반으

로 분석함으로써 이제 막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해

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사업화 등 관련 정책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의 해양 R&D 144개 과제와 수산 R&D 68개 과제, 총 212개

과제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 연구비 규모별 현황, 사업을 수행한 연

구수행주체별 구분, 과제가 진행된 기간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종 연구결과 및 사업화 성과 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성과지표인 논문(과학적 성과), 특허(기술적 성과), 기술료 및 기술

이전(경제적 성과), 공공서비스 개선(사회적 성과)으로 나눠 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사

업화 관련 연구현황,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현황, 성과별 분석결

과 및 이를 통한 시사점과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관련 연구 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증대 및 기술사업화에 영향을 주는 요

인에 대한 연구들을 주로 시사하는 방향에 따라 분류해 보면, 먼저

다양한 기술 또는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신기술의 사

업화 성공요인 또는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방안을 찾고자하는 형태의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Ettlie, 1982; Goel et al., 1991; Jolly, 1997).

최근에는 기술분야 또는 산업분야를 특정하여 해당 기술 또는 산

업분야에서 독특하게 발견되는 기술의 상용화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환경공학기술(ET) 등의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Sohn and Moon[2004]; Kasch and Dowling

[2008]; Walsh[2011]). 따라서 본 연구는 해양수산 과학기술분야라

1)포스트 산업혁명을 예상하는 주요 기술분야를 말하며, 6T라고 한다. 정보통신기술

(IT, Information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 (BT, Biology Technology), 나노기술

(NT, Nano Technology, 초정밀기술), 환경공학기술 (ET, Environment Technology),

우주항공기술 (ST, Space Technology), 문화콘텐츠기술 (CT, Culture Technology)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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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정 기술분야에서 연구성과 및 사업화 현황을 분석함에 따라

상기의 구분에 의하면 후자에 해당한다.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와 기술사업화 관련 연구들은 다

양한 기술 또는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연구로, 대학, 연

구소 등 주로 기술공급자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연구들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한 것은, 연구 구성원들의 학력, 대학보유 특허 수, 대학의 기

술이전조직의 제도적 환경 및 전략적 자원(Kim and Hyun[2006]),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지원, 상용화 자금제공능력, 상용화 자금조

달능력, 기술상용화 경험, 기존기술과 연계성, 신기술·신제품보호

(Lee[2004]), 기업의 연구인력 비율(Choo[2014]), SCI논문 건수

(Kim and Lee[2007])라 하겠다.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관련 해외

연구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기술이전에 대한 동기(Smiler

and Gibson[1991]), 교수와 기술이전전담조직 구성원의 전략적 의

지, 기업의 연구조직 구성원과 대학기술이전 구성원간의 개인적인

유대(Thursby J. and Thursby, M.[2002]), 기술이전 관련 구성원들의

의사소통(Santoro and Chakrabarti[2002]), 대학의 특허 및 기술료

수입(Powers[2003]). 대학의 SCI 논문 건수로 측정한 지적 수월성

(DiGregorio and Shane[2003]), 기존사업과 신기술의 연계 및 공유의

용이성(Ettlie[1982]) 등을 연구성과 및 기술사업화 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최근에 많이 이뤄지고 있는 기술 분야 또는 산업분야를 특정하여

해당 기술 또는 산업분야에서 독특하게 발견되는 기술의 상용화 성

공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의 목적은 주로 특정 분야만의 독특한 특

성과 요인들을 분석하여 맞춤형 연구성과 도출 및 기술사업화 발

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Lee[2008]는 IT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자·경영자의 특성, 조

직·자원능력, 전략·창업과정, 기술 특성, 산업환경 특성, 글로벌 특

성의 6가지 요인을 기술사업화 성공요인으로 보았고, Kang[2012]은

국내 바이오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개방형 혁신활동 분석을 통해 국

내 기업에서 개방형 혁신활동 자체가 직접적으로 사업화 성공에 영

향을 미치기 보다는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있어 시간을 단축시키고

연구개발 생산성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Kwon[2012]은 대형연구개발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

업을 대상으로 2010년과 2011년에 연구가 종료된 8개 사업단 전체 과

제를 대상으로 일원배치 일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쉐

페(Scheffe) 방식의 사후분석을 수행한 결과, 논문 성과는 대학이

출연연이나 산업체에 비해 높았으며, 특허의 국외 출원 및 등록에

서는 산업체가 대학이나 출연연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기초 혹은 응용연구에 비해 개발연구가 국내

출원과 등록, 국외출원과 기술이전 계약의 성과가 높으며, 장기간

(6년 이상)의 연구가 단기 연구보다 국내 출원이 높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 또한 Chang[2010]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간 종료된 과제

를 대상으로 포아송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이나 연

구소에 비해 대학이 특허 및 논문의 성과가 높았으며, 벤처기업의

특허성과는 중소기업의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산·학·연 협력개발

은 단독개발에 비해 더 나은 성과를 보였으며, 과제의 총 금액이 클

수록, 민간 총 투자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R&D 성과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기계 및 화학 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동일 산업 내 및 타 사업 간의 기술적

성과창출에 관한 차이점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Choi and Kang

[2015]).

이와 같이 검토해 본 상기 연구들의 한계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연구의 경향인 산업 혹은 기술별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실증적 연구는 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일부 산업이나 기

술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통적인 기술 분

야에 비해 신생기술이나 융합기술군의 경우는 분류기준이 모호하거

나, 기술개발의 기간이 짧아 분석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현실적

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2009년 국가과

학기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검토하여

적극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주로 기술공급자

인 기업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연구개발

사업의 최종결과물의 활용이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의무는 기업

에 있음을 전제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이뤄지고 있음을 의

미하는 것으로, 한 해에 투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금의 규모,

연구개발 단계 구분에 따라 개발단계 이전단계인 기초 또는 응용

연구단계에서도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는 다수의 경우, 연구수행주

체가 다변화 혹은 공동추진의 형태가 많아지는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성과확산 및 사업화와 관련한 정책방향의 수정이 필요한 시점

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그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던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을 연구의

대상으로 특정하고, 비교적 단기간이지만 일정기간 동안의 실적 및

현황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해양

수산 연구개발사업 정책 수립 및 기술 사업화 등 관련 각종 사업추

진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3.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현황

3.1 연구개발사업 현황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한 과

제들의 기술개발 성과 및 활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해양

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수집, 분석하는 연도별 「해양수산 R&D

연구성과 자료집」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

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기획·정책 연구, 협약 해약 및

중단된 과제 등을 제외한 연구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어 연구개발결

과 활용보고서2)가 제출된 해양 R&D 144개 과제와 수산 R&D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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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과제, 총 212개 과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전

체 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국립수산과학원 등 산하 연구기관 기본사

업 등을 제외한 것이며, 특히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중 ‘수산실용

화기술개발’은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달리「농어촌구조개

선특별회계법(법률 제6841호)」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정부의 특별회계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수산

분야 사업이며, 해양분야의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과 더불어 해양

수산부 시행 연구개발사업 중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실용화 사업으

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투입예산 규모별, 연구수

행 주체별, 사업기간별 등 각 특성에 따른 성과 현황을 파악하였다.

먼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각 과제별로 투입된 정부출연 연구비

투입 예산규모에 따른 분류 결과는 5억원 이내 투자 과제가 101개

과제로 48%를 차지하였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내는 61개 과제로

28%, 10억원 초과 50억원 이내는 32개 과제로 15%,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내로 투자된 과제는 10개 과제로 5%로 나타났고, 100

억원 이상이 투자된 대형과제는 8개 과제로 4% 수준으로 파악되

었다.

연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형태에 따른 연구수행 기관별

분류 결과는, 대학이 84개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40% 수준으로 파

악되었으며, 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인 과제는 75개 과제로 35%,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는 53개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25% 비율로

나타남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은 대학, 산업체, 정부출연연

구소 순으로 다수의 과제를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연구수행 기간별 분류결과는 2년 이내의 연구를 수행한 과제가

76개 과제로 36%, 2년 초과 3년이내 과제는 91개 과제로 43%, 3년

초과 5년 이내 과제는 23개 과제로 11%, 5년 초과 7년이내 과제는

13개 과제로 6%, 7년을 초과 10년 이내는 6개 과제로 3%이었으며,

마지막으로 10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구로 추진된 과제도 3개가

포함되었다.

3.2 성과분석 기준

최종적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실적 현황을 통해 파악한 연구

2)<관련근거>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5.01.01.) 제21조(연구

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②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4.10.10.) 제44조(연

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③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2014.11.17.) 제49조

(성과조사)

Table 1. Area and Projects of R & D in Marine Technology (2010-2014)                                                                                             (단위: 건)

분 야 사 업 명 구 분 과제수 비율

해양영토 주권강화
및 해양경제영토확대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 해양 비실용화 7 3%

 차세대 해양관측위성 개발 해양 비실용화 2 1%

 해양과학국제연구 해양 비실용화 2 1%

소 계 11 5%

창조형 해양수산 산업육성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 해양 비실용화 5 2%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해양 비실용화 6 3%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 해양 비실용화 6 3%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해양 비실용화 5 2%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 해양 실용화 60 28%

 수산실용화기술개발 수산 실용화 68 32%

 해양수산기술지역특성화 해양 비실용화 3 2%

소 계 153 72%

국민행복 해양공간 창조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 해양 비실용화 18 8%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해양 비실용화 16 8%

소 계 34 16%

 기 타  R&D 정책인프라 해양 비실용화 14 7%

합 계 212 100%

Source: KIMST [2015].

Table 2. Size of the Investment of R&D in Marine Technology (2010-
2014)

총 사업비 과제 수(건) 비율

5억원 이내 101 48%

5억원 초과 10억원 이내 61 28%

10억원 초과 50억원 이내 32 15%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내 10 5%

100억원 초과 8 4%

합 계 212 100%

Source: KIMST [2015].

Table 3. Main Performing Bodies of R&D Project in Marine Technology
(2010-2014)

연구수행주체(주관연구기관) 과제 수(건) 비율

대학 84 40%

산업체*1 75 35%

정부출연연구소*2 53 25%

합 계 212 100%

*1. 산업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2. 정부출연연구소: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정부에서 출연한 기관.
Source: KIMS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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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사업화 성과분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성과지표 분류3)

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첫째, 과학적 성과에는

논문이 해당되는데, SCI급 논문 및 비SCI급 논문으로 구분하여 파

악하였다. 둘째, 기술적 성과는 특허를 성과로 확인하였는데 실용

신안, 디자인 등을 포함하여 특허 출원 및 특허등록으로 나눠 파악

하였다. 셋째, 사업화 실적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에는 기술

실시계약, 기술이전 및 사업화 건수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넷째,

사회적 성과로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법률 제정, 제도

개선, 정책 제안·채택 등이 이루어진 성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다.

4.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성과별 분석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총 212개 과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적 성과인 논문은 총 162건이 발생하였는데, 먼저 SCI

급 논문은 91건으로 사업별로 많이 발생한 순서는 수산실용화기술

개발사업(21건),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16건), 차세대해양

관측위성개발(14건) 순이다. 또한 SCI급 논문의 95.6%(87건)가 국

외논문으로 90%이상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논문 발생 주체별로

보면 51.6%에 해당하는 47건이 대학에서 발생하였고, 45.1%(41건)이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비 SCI급 논문은 71건이 발

생하였는데,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21건),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

시설기술개발사업(12건), 차세대해양관측위성개발(10건) 순으로 파

악되었다. 비 SCI급 논문의 87.3%(62건)이 국내에서 보고되었고,

대학이 46건(64.8%), 정부출연연구소에서 25.4%(18건)가 발생함

에 따라 SCI급 논문과 비SCI급 논문은 국내외 구분을 제외하고 유

사한 발생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기술적 성과는 특허출원이 32건, 특허등록이 136건으로 종

합적인 특허성과는 총 168건이 발생하였다. 먼저 특허 출원은 사

업별로 수산실용화기술개발(9건), 차세대해양관측위성개발사업(7

건) 순으로 나타났고, 국내출원이 30건, 국외출원이 2건이었으며,

대학에서 발생한 성과가 4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정부출연연구소가 차지한 비중은 37.5%로 파악되었다. 전체 32개

특허출원 성과 중 실용화 사업으로 분류한 사업에서 53.1%의 성과

창출이 이뤄지면서 비실용화 사업에 비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다. 또한 특허등록은 총 136건으로 수산실용화기술개발(46건), 미

래해양산업기술개발(23건),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22건)에서 가

장 많이 발생하였다. 국내 등록 비중이 85.3%로 국외 등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수행 주체별로 보면 대학(62건,

45.6%), 정부출연연구소(53건, 39%), 산업체(21건, 15.4%) 순으로

특허성과가 창출되었다.

셋째, 경제적 성과는 기술이전이 총 13건, 사업화 성과가 총 21

건이 발생하였다. 기술이전은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5건),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3건),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2건)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정부출연연구소에서 6건(46.2%), 대학 5

건(38.5%), 산업체에서 2건(15.4%)이 발생하였고, 비실용화 사업

에서는 9건(69.2%)이 발생하였다. 특히 사업화 성과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한 국내·외 매출액 발생성과로 파악하였는데, 총 21

건이 발생하였다. 사업별로는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14건, 21,484

백만원), R&D 정책인프라(2건, 4,799백만원), 해양안전 및 해양교

통시설기술개발(2건, 1,163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화 매출

액 발생 성과는 산업체가 19건(90.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

Table 4. Period of R&D Project in Marine Technology (2010-2014)

연구수행기간 과제 수(건) 비율

2년 이내 76 36%

2년 초과 3년 이내 91 43%

3년 초과 5년 이내 23 11%

5년 초과 7년 이내 13 6%

7년 초과 10년 이내 6 3%

10년 초과 3 1%

합 계 212 100%

Source: KIMST [2015].

Table 5. Performance Analysis of R&D in Marine Technology (2010-2014)                                                                                   (단위: 건, %)

분류 성과 합계 국내 국외 대학 연구소 산업체 실용화 비실용화

과학적성과

논문 162 66 96 93 59 10 60 102

- SCI급 91(56.2) 4(4.4) 87(95.6) 47(51.6) 41(45.1) 3(3.3) 31(34.1) 60(65.9)

- 비 SCI급 71(43.8) 62(87.3) 9(12.7) 46(64.8) 18(25.4) 7(9.9) 29(40.8) 42(59.2)

기술적성과

특허 168 146 22 75 65 28 86 82

- 출원 32(19.1) 30(93.8) 2(6.3) 13(40.6) 12(37.5) 7(21.9) 17(53.1) 15(46.9)

- 등록 136(80.9) 116(85.3) 20(14.7) 62(45.6) 53(39.0) 21(15.4) 69(50.7) 67(49.3)

경제적성과
기술이전 13 - - 5(38.5) 6(46.2) 2(15.4) 4(30.8) 9(69.2)

사업화 21 - - 1(4.8) 1(4.8) 19(90.5) 16(76.2) 5(23.8)

사회적성과
법률제정/개선(9),지침제안/반영(3),

정책제안(15), 정책채택(4)
32 0 29(90.6) 3(9.4) 11(34.4) 21(65.6)

Source: KIMST [2015].

3)2014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5대 성과분야 주요 질적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 성과(논문, 생명자원/화합물, 포상), ② 기술적 성과(특허 및

지식재산, 기술혁신, 서비스개발, 제품개발), ③ 경제적 성과(기술료, 기술활용 효과, 중소기업 지원, 기술사업화), ④ 사회적 성과(인력양성, 공공서비스, 과학대중화, 일자리 창출),

⑤ 인프라 성과(연구시설장비, 전산시스템, 국방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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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실용화 관련 사업에서 16건(76.2%)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성과로는 법률제정 및 개선 9건, 지침제안 및

반영 3건, 정책제안 15건, 정책채택 4건으로 총 32건이 발생하였다.

사업별로는 미래청정에너지기술개발(17건),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

(8건), 수산실용화기술개발(3건) 순이며, 발생한 성과의 90.6%(29

건)이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발생하였고, 비실용화 사업에서 65.6%(21

건)로 과반 수 이상의 사회적 성과가 발생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객관적인 실적에 기반 한 현황

파악 및 결과 분석을 통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사업화와 관련한 각종 정책결정에 근거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인 면으로는 사업별 과제 분포에서 보듯

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은 대학이 주관연구기관이면서 연구 수

행기간은 3년 이내의 비교적 단기간 동안 수행하며, 총 10억원 이

내의 연구개발 자금이 투입되는 실용화 과제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그동안 특화된 기반 기술 및 연구 인프라를 보

유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소가 과제 선정평가 시 대학이나 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이점을 보유함에 따라 일부 출연연구소에 대부분의

연구과제가 집중되고 있다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라고 하겠다. 이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연구주체 다변화 도모, 연구 선박 등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의 정책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

한 근거가 될 것이다. 둘째, 연구성과 면에서는 조사대상 총 212개

과제 중 107개 과제(50.5%)에서 연구성과가 발생하였고,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4개 분야에 걸쳐 총

362건의 성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평균 1개 과제당 3.3건의 성과가

발생한 것이라 하겠다. 가장 많은 성과는 총 168건이 발생한 기술

적 성과, 즉 특허출원 및 등록을 들 수 있으며, 과학적 성과인 논문

도 162건으로 높은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문과 특허성과의

주요 주체는 대학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연구책임자(교수)와 대

학 내 연구개발 지원조직에서 특허등록이나 논문게재 차원의 R&D

성과 달성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결국 연구수행주체의 특성에 따라 연구성과 창출의 양상이 일반적

인 예상과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각종 연구성과의 질적,

양적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일반적인 연구관리 시스템에서

벗어나 연구수행 주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구관리 시스템으로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중 실용화 과제에서 연구성과가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시장의

Needs를 반영할 수 있는 자유공모 형식으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그동안

주로 정부의 정책적인 수요에 바탕을 둔 연구과제 지정 형태의 사업

추진 방식에서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성과창출 위주의 투자로 정

책적 방향 전환과 함께 투자규모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사회적 성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법률제정 및 개선에

의 기여뿐 만 아니라 정책제언, 정책채택 면에서도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성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정책수립이나 제도

마련 시에도 적극적인 시장 수요 반영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시사점에 더하여, 연구개발의 성과 확산 및 사업화를

위한 노력은 연구가 수행 중인 협약기간 뿐만 아니라 연구수행이

종료된 후에도 정부와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경제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거나 기술대체가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상기의

이유에서 대부분 단기간의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기술을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필

요로 하는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원활한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연결하는 전문적인 중개와 컨설팅 등을 위한 전문가의 지원, 적극

적인 제도 마련, 사업화 동기부여를 위한 각종 정책추진이 우선적

으로 필요함을 제언한다.

또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면에서 양적 성과도출 위주에서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끊임

없는 시장 기술 수요 파악과 적극적인 반영을 통한 기술개발이라야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Goldhor and Lund[1983]). 이런 면에서 한

정된 연구개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기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기술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함으로써 연구개발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경제적 성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이전 사업화 시

스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위에서 제시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효율적인 연구개발 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세밀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단계를 기초, 응용,

개발단계로 구분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성과 중 논

문이나 특허는 연구개발이 종료되는 시점에 확인이 가능한 성과이

지만,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성과는 과제나 기술의 성격 등에 따라

연구 종료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성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연구 종료 시점에 성과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일부 성과에

한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예산은 투자규모에 따라서만

살펴보았는데 논문이나 특허 등의 연구개발 성과를 단위 연구비로

표준화하거나, 연구 수행 주체별 투자예산 분석 등이 필요하다. 향

후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단계별 구분을 통해 연구의 성격에 따른

성과 창출 요인의 다양성 규명과 함께 투자 예산규모와 더불어 수

행주체별 투자현황 및 시차를 고려한 1차적 성과(논문, 특허 등)와

2차적 성과(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등)로 구분하여 성과 창출 요인

을 분석하는 좀 더 세부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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